
오늘의 말씀 화 출 ( 10:1-11)– 
여덟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: 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10 

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
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
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2 
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
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
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3 
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
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
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
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4 
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
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5 
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
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
무를 먹을 것이며 
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6 
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
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



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
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7 
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
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
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
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8 
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
갈 자는 누구 누구냐 
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9 
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
다 
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10 

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
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
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11 

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
에서 쫓겨나니라 

본문 이해

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“ . 



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
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, , 
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
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. 
라.”

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하나님 여, “
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, ‘ . 
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. 
면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.’”

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, “
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? 
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. 
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?” 
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
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, “ . 
구 누구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? . 
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.” 
쫓겨나니라.



적용

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
는 이유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열 가지 재, , 
앙의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
시기 위함이었습니다.

그러나 바로는 지금까지 일곱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, 
지금도 메뚜기 재앙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, 
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. 
엘도 애굽이 당한 열 재앙을 보았고 출애굽도 경험했, 
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, , 
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, 
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
롬 롬 [ 1:20- 1:21]
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20 

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
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
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21 

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



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

바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만큼 알았습니다 우리, . 
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 위에? , 
성경과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
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. , 
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복할 줄 모르는 인간의 . 
완악한 마음입니다.   

기도

하나님을 알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, 
는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.

늘 하나님과 싸워 이기며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게 하
옵소서.

이제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기도로 씨름하게 하옵소
서.

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



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, , 
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.

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
서.

내일 말씀 출 ( : 10:12-20)


